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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․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이계철)는 어린이․청소년들이 일상생활

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<전자파를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

라인>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방통위는 “현행 국내 휴대전화 전자파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엄격

하기 때문에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”라고 전제한 뒤,

“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추가적으로 어린이․

청소년들에게 전자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법에

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”라고 밝혔다.

아울러, 방통위는 어린이․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

초․중․고교 일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

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.

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

(WHO)의 발표이후 방통위는 전자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

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

있으며,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도 전자파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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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임>

전자파를 줄이는 휴대폰 이용 가이드라인전자파를 줄이는 휴대폰 이용 가이드라인

□ 어린이는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.

※ 어린이는 성장 중이기 때문에 전자파에 더 약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. 한국

전자통신연구원(ETRI)에서는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의

휴대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

□ 통화할 때는 휴대폰을 얼굴에서 조금 떼고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.

※ 휴대폰의 전자파는 우리 몸에 가까울수록 흡수되는 양이 많아집니다. 머리에서

5mm만 띄어도 전자파 흡수가 반 이상이 줄어듭니다.

□ 통화는 짧게 할수록 좋아요.

※ 우리 몸에 흡수되는 전자파는 통화시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.

□ 통화시간이 길어질 때에는 오른쪽! 왼쪽! 번갈아 가며 사용

해야 해요.

※ 얼굴의 한쪽 면으로 통화하는 것보다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가며 

통화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

□ 얼굴에 대고 하는 통화보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세요 .

※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면 얼굴에서 휴대폰이 멀리 

떨어지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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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휴대폰 사용시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.

※ 이어폰 마이크 등 핸즈프리를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 

머리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□ 휴대폰의 안테나 수신표시가 약하면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

해요.

※ 휴대폰을 연결해 주는 기지국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휴대폰의 수신 신호가 

약해지면, 휴대폰은 전자파를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(수신신호가 약한 장소 

: 지하실, 엘리베이터, 깊은 산속 등)

□ 잠잘 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지 마세요 .

※ 잠을 잘 때나 휴식을 취할 때에는 휴대폰을 우리 몸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을

수록 더 안전합니다.

□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제품을 믿으면 안돼요.

※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파 차단제품들은 전자파 차단효과를 인증 

받은 것이 없으므로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면 안됩니다.


